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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well, 한국 전자재료사업 확대
특수재료 사업부문 사장 한국 방문 … SK케미칼 외에도 제휴확대 가능

다국적 기업인 Honeywell International의 특수재료 사업 부문 낸시 디치아니 사장(56)이 한국을 방문해 한

국투자를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디치아니 사장은 3월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하니웰의 한국 사업은  내

수시장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 시장을 겨냥한 것이며 2003년 코오롱에서 

인수한 당진 필름공장의 생산라인을 증설하는 등 한국투자를 계속 확대하겠다”

고 밝혔다.

또 최근 제휴를 맺은 SK케미칼의 울산공장에서도 하니웰 브랜드 제품을 생

산해 국내판매와 수출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매년 20-30% 가량 성장해온 한국 필름 사업은 앞으로 3년 안에 사업

규모가 2배로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당진공장 인수로 제품의 품질 등 여

러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디치아니 사장은 “한국은 세계적인 전자 메이커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이 발전해 있는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며, 하니웰은 우주항공, 빌딩자동

제어, 자동차 부품, 특수재료 등 4개 사업 분야에서 모두 한국에 진출해 해마다 

6억달러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니웰은 앞으로 반도체와 LCD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국사업을 확장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 공장에 투자를 계속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는 대로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둔 하니웰은 95개국에서 10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하니웰 특수재료 사업부문

은 전자제품 개발 및 연구, 생명과학 분야 등에서 세계 5위권의 솔루션 제공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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